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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성비 맥락에서 얼굴의 성별에 따른 주의 효과*

서 경 보 김 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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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비율인 성비는 인간의 가족 구조, 경제 행동 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성비가 인간의 선택 주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실험1에서는 성비가

높거나 낮다는 내용으로 꾸며낸 뉴스기사를 집단 별로 읽도록 하여 성비가 각각 남성편향(남성이 여성보

다 많음)이거나 여성편향이라고 생각하게 하 다. 이어서 단서 자극의 성별이 각각 동성이거나 이성일 때

시선단서효과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 다. 실험 결과, 여성편향 맥락에서 여성이 이성 단서 자극의 주의 유

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다. 실험2에서는 남성편향, 여성편향 조건과 더불어 성비 균형 조건을 추가하

다. 기사를 읽도록 한 후 자 탐사를 이용하여 각 성별 얼굴 자극에 한 공간 주의 배분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여성편향 맥락에서 여성이 이성 자극에 해 상 으로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하 고, 남성

편향 맥락에서는 여성이 이성 자극에 해 상 으로 더 은 주의를 할당하 다. 두 실험 모두에서 시각

주의에 한 성비의 향은 여성에게만 나타났다. 여성편향 맥락은 여성이 이성 자극의 주의 유도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효과와 이성 자극에 한 시각 주의를 더 많이 할당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남성편향 맥락은 여성이 이성 자극에 한 시각 주의를 더 게 할당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

다. 이는 기존의 성비 련 연구에서 보통 남성에게 성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던 것과는 조 인 결

과이다. 본 연구는 주의에 한 성비의 향을 최 로 확인한 것이며, 성비가 사회 경제 변인 뿐 아니라

주의 등의 인지 기제에도 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성비, 성차, 주의, 시선단서, 자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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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는 여성 비 남성의 수, 동물의 경우

는 암컷 비 수컷의 수로서 환경의 변화에

크게 향 받는다. 변화무 한 환경에 따라

성비의 기복이 심할지라도 인간과 동물의 짝

짓기 체계는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된다. 각

개체는 성비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여 그에 빠

르게 응한다. 배우자 선호나 행동 양식 등

을 바꾸어 성비 변화에 더 응 으로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어류와 같은 수 의

종에서도 나타나며(Balshine-Earn, 1996), 동물계

의 기타 다양한 종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찰된다. Weir, Grant, Hutchings(2011)은 메타연

구를 통해 다양한 동물 종에 한 성비의

향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성으로 성비가 편향

되면 일반 으로 해당 성의 공격성과 짝 지키

기(mate guarding) 경향, 구애 행동의 빈도와 강

도가 증가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을 경

쟁자가 늘어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짝

(mate)을 계속 잘 구하고 빼앗기지 않기 해

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비의 효과와 련된

연구들에서 비록 암컷이 받는 향도 찰되

긴 하나, 주로 수컷에게서 더욱 큰 효과가 나

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Trivers(1972)의

양육투자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다수의 종은 암컷이 체내에 임신하는 기간

을 갖거나 양육에 더 집 하는 등 수컷보다

양육에 한 고정된 투자량이 크기 때문에 신

하게 수컷 짝을 고르게 된다. 그러나 수컷

은 양육에 한 투자를 상 으로 쉽게 조

가능하여 많은 짝짓기 기회를 잡을수록 응

도(fitness)에 이득이 되므로, 더욱 경쟁 이고

극 인 태도가 유리하게 된다. 이런 경쟁

인 태도는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 한 다른 동물 종과 마찬가지로 성비

의 변화에 응하여 각기 응도를 극 화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 상의 성비 련

연구 다수는 성비와 결혼률과의 계를 밝

히고 있다(Barber, 2001; Barber, 2003; Lichter,

Kephart, McLaughlin, & Landry, 1992). 결혼은

일단 맺어진 짝 계를 공고화하여 다른 짝짓

기 기회를 찾아 쉽게 떠나는 것을 방지한다.

성비에 따라 짝짓기 기회가 있을 확률도 달라

지므로 기존의 짝과의 결혼 의사도 달라지는

것이 더 응도를 높이는 방편이 될 것이다.

최근 Fossett와 Kiecolt(2012)는 규모 찰 연

구를 통해 한 사회에 나타나는 성비의 변화에

뒤이어 가족구조의 변화도 나타남을 보여

바 있다. 배우자 탐색과 련하여 성비에 따

라 이성에 한 선호가 변화하기도 한다(Stone,

Shackelford, & Buss, 2007).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비와 일견 계없어 보이는 인간의 경제

행동과 의사결정도 성비 변화에 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Wei와 Zhang(2011)은 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의 향으로 성비가 증가하자,

아들을 둔 부모들이 경쟁 으로 축 액수를

높이는 상을 발견하 다. 경제 지불능력

은 남성의 배우자 가치(mate value)를 구성하는

요한 요인(Buss & Barnes, 1986)이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Griskevicius 등(2012)도 남성편향 상황의 남성들

이 과시 소비를 해 돈을 더 쓰고, 축을

덜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 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성비와 소비/ 축 련 수치는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한 실험실 상황에서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성비에 해 논하는 기

사를 거짓으로 남성편향이나 여성편향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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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꾸며 읽게 하거나 지역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의 성별 비율을 남성편향 , 혹은 여성

편향 으로 조 하여 보여주어 성비에 한

인식을 조작한 후 소비 축에 한 의향

을 물었다. 결과는 일 되게 남성 참가자만이

성비의 향을 받아 남성편향 조건에서 더욱

많이 소비하고 덜 축하겠다고 답하 다. 인

간 상의 성비 련 연구에서는 남성 뿐 아

니라 여성에 한 향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Durante 등(2012)은 여성편향 상황에서는 여성

이 더 높은 여를 제공하는 직업을 찾게 되

는 동시에 가족 결성의 시기를 늦추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여성편향 상황에서는

여성이 장기 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해 배

우자(mate) 남성을 구하기 어렵게 되므로 스스

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비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변화한

다면 당연히 그 바탕이 되는 인지 기제도 변

화할 것이다. 특히, 주의나 기억과 같은 요

한 인지 변인과 성비와의 계에 한 연구

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성

비와 주의가 련이 있을 것이라는 제를 바

탕으로 진행하 다. 성비가 편향되어 성내 경

쟁이 격화되면, 배우자를 얻는다는 목표 달성

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럴 때 인간의 주의 양

상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

이 인간에게 유리할 것이다. 를 들어, 이성

의 주의 유도에 더 민감하게 되어 이성이 어

디에 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더 잘

악하게 된다면 이성의 심을 확보하고 도

움을 수 있게 되어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

워지게 될 것이다. 한 이성 자체에 더욱 주

의를 기울이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한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선단서 패러다임(gaze cueing

paradigm)과 자 탐사(letter probe)를 이용하여

성비에 따른 주의효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시선단서 패러다임(Driver et al., 1999;

Frischen, Bayliss, & Tipper, 2007)은 시선 방향이

있는 단서 자극의 주의 유도에 참가자가 얼마

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기 한 것

으로, 일반 인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응

시 이 제시되어 주의를 화면 가운데로 고정

한 후,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자극이 단서로서 제시된

다. 약 100 내지 700ms의 SOA(Stimulus Onset

Asynchrony)가 지난 후, 단서가 가리켰던 방향

에 목표 자극이 제시되는 경우를 일치 시행,

반 방향에 제시되는 경우를 불일치 시행이

라고 한다. 참가자는 목표 자극이 어떤 자

인지 변별하여 미리 할당된 키를 정확하고 빠

르게 러야 한다. 불일치 시행의 반응시간에

서 일치 시행의 반응시간을 뺀 것이 시선단서

효과(gaze cueing effect)이며, 이것이 클수록 참

가자가 시선단서의 주의유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선단서 패러다임은 사람의 얼굴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성별 변인을 삽입할 수 있게 된

다. Hori 등(2009)은 이런 방법으로 시선단서효

과의 성차를 발견한 바 있다. 남성과 여성 모

두 각각 이성의 얼굴이 단서로 사용되었을 때

더 큰 시선단서효과를 보 다. 동성보다 잠재

배우자인 이성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은 배우자를 얻는 성공확률을 높인다

는 에서 유리하다. 한, 시선단서효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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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차도 존재한다(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일반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시

선단서효과를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시선단서

효과의 크기는 자폐성향 수와 부 상 을

보 다. 남성의 뇌는 질병의 수 까지는 아니

지만 여성에 비해 자폐 성향을 내재하고 있

으며, 여성은 상 으로 타인의 시선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등 남성보다 더욱 사회 인 성

향을 지닌다(Baron-Cohen, 2002).

자 탐사(letter probe) 기법은 Kim과 Cave

(1995)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시각 탐색(visual

search) 자극들이 제시되었다 사라진 치에

자 탐사(probe) 자극들이 동시에 제시되어 시각

탐색 과정에서의 공간 주의 배분 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1) 첫 번째 시각

탐색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각 탐색 자극의

치에 각기 다른 자 탐사 자극을 연이어

제시하여 참가자로 하여 탐사 자들을 보

고하게 하면 치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첫

번째 과제에서 제시되었던 탐색 자극에 한

공간 주의 배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Cave(1999)의 구체

인 차 자극과 유사하게 자 탐사 과

제를 구성하 다.

시선단서 패러다임과 자 탐사를 통해 각

성별의 참가자들이 동성 혹은 이성 자극의 주

의 유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그 자극

1) Eriksen과 Eriksen(1974)도 여러 개 자가 동시에

제시되는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한 바 있으나,

이는 항상 같은 치에 제시되는 목표 자극의

식별 속도에 주변 자극이 주는 향을 확인한

것으로서, Kim과 Cave(1995)의 자 탐사 기법과

는 구별된다.

들에 해 공간 주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성비라는 맥락이 그

러한 주의 효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도 확

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성비의 향

은 체로 남성에게만 나타났으며, 양육투자

이론을 고려하면 성비라는 변인 자체가 남성

에게만 향이 큰 것일 수 있다. 그 다면 남

성편향(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많은) 상황

에서 남성은 여성 단서 자극에 하여 더욱

큰 주의 효과를 보일 것이며, 여성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 로 Durante

등(2012)의 연구에서 여성편향 상황의 여성들

이 결혼시기를 늦추고 더 높은 경제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과 유사하게, 여성

에게도 성비의 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동물 인간에 한 성비 연구가 수

컷 혹은 남성에 한 효과 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그 연구들의 종속변인이 공격성, 짝

지키기, 과시 소비 등 남성의 짝짓기 략

배우자 가치와 련이 깊은 것이기 때문

일 수 있다. 시선단서효과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여성이 여성편향의

상황에서 남성 단서 자극에 하여 더욱 큰

시선단서효과를 보이고, 그러한 효과는 남성

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이성

에 주의를 더 많이 할당하여 짝을 찾을 기회

를 더 많이 얻는 것은 꼭 남성에게만 해당되

는 것이 아니므로, 자 탐사를 이용하여 동

성과 이성 자극 각각에 한 공간 주의 배

분을 측정하면 여성에게서도 성비의 향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실험1에서는 성비가 시선단서효과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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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각 성별

의 편향 상황을 제시하여 각 성별의 참가자들

이 동성/이성 단서에 해 어떤 크기의 시선

단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 다. 특히, 시

선단서효과는 기존 성비연구의 종속변인과 달

리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성

비의 향도 여성에게 클 것이라는 데에 높은

비 을 두고 진행하 다. 실험2는 다른 주의

과제를 사용하여 실험1의 결과를 확장하고자

실시하 다. 8개 치에 남녀 각각 4개의 얼

굴 자극을 제시하고 그 치에 한 자 탐

사를 주어 자극성별에 따른 공간 주의 할당

의 차이를 확인하 다.

실험 1

실험1은 시선단서를 이용하여 성비가 시각

주의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성비에

한 이 연구들의 종속변인 자체가 남성의

짝짓기 략과 깊은 련이 있는 것들로서 여

성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것이었을 수 있

다. 그와는 달리, 시선단서효과는 여성이 남성

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따라서 여성이 여성편향 조건

에서 남성 자극에 하여 다른 조건보다 더

큰 시선단서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 하

다. 추가 으로, Hori 등(2009)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이성 단서에 해 더욱 민감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보았다.

방 법

참가자 총 참가자 수는 48명으로 남성과 여

성이 각각 24명이며, 이들은 각각 남성편향과

여성편향 조건에 12명씩 무선 으로 할당되었

다. 참가자 일부는 학부생으로서 과목 수

강 요건을 충족하기 하여 참여하 고, 나머

지 참가자는 참가비를 지 받았다. 모두 교정

는 나안 시력이 정상이었고, 사후 질문 결

과, 실험의 가설과 목 에 해 알지 못했다.

기구 자극 제시 반응 기록을 해 IBM

호환 듀얼코어 개인용 컴퓨터와 LED를

원으로 하는 23인치 LCD 모니터를 사용하

다. 모니터의 화면 주사율은 120Hz, 해상도는

1920 × 1080으로 고정하 다. 실험 로그램

은 MATLAB Psychophysics Toolbox(Brainard,

1997; Pelli, 1997)를 사용하 다. 참가자 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을 실시하 고, 소요 시

간은 약 25분이었다.

설계 단서 성별(남/여)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고, 참가자 성별(남/여)과 기사 성비(남성편향

/여성편향)를 참가자 간 변인으로 하는 2×2×2

혼합 설계이다. 시행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로서, 단서 성별을 포함한 단서의

종류(남성4개/여성4개), 단서의 시선 방향(왼쪽/

오른쪽), 단서 자극과 목표 자극 간 SOA

(100/300/700ms), 단서와 목표자극 치의 일치

여부(일치/불일치), 목표자극 종류(T/L)이다. 이

조합에 따라 본시행은 총 192회 으며, 연습

시행은 32 시행이었다. 진행 순서는 각 참가

자별로 무선화하 다. SOA를 여러 가지로 한

이유는, 실험 설계 시 에서 단할 때 어떤

SOA에서 시선단서효과가 충분히 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서의 시선이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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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목표자극이 제시된 경우가 일치 시행,

시선이 향한 곳의 반 치에 목표자극이 제

시된 경우가 불일치 시행이다. 체 시행의

일치:불일치 시행 비율은 50:50이므로, 단서의

시선 방향이 단서 자극의 치를 우연수 으

로만 측하 다.

재료 성비 인식을 조작하기 한 기사 자극

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란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하 다. 기사

는 실험 장소가 있는 지역인 수도권의 성비에

한 가짜 통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

험 참가자에게 더 유효한 성비 정보라는 느낌

을 주기 하여 ‘20 ’의 성비라고 지정하

다. 남성편향 기사와 여성편향 기사는 각각

남자나 여자가 더 많아 성비가 높거나 낮다는

내용만 서로 다를 뿐 다른 모든 내용은 동일

하게 작성하 다. 남성편향 기사의 실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20 남녀 성비 불균형…남성

이 여성보다 33만 명 많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20 남

녀 성비율이 매우 불균형하여, 남성이 여

성보다 많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수도권 지역 20세에서 29세까지 성

비는 121.6로 집계 다.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 비율로, 성비가 121.6이라면 여자

가 100명일 때 남자는 121.6명이라는 의미

다. 성비를 수도권 지역 20세에서 29세까

지 총인구 346만 3312명 기 인구수로 환

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총 33만 7579

여명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차이는 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 다. 문가들은

이 세 가 혼인 연령기이거나 사회생활을

본격 으로 하는 시기여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ㆍ경제 변화를 낳을 가능성

이 높다고 망했다.

시선단서 과제의 단서로 사용한 얼굴 자극

은 Lee 등(2006)의 KUFEC 자극 세트에서 선별

하 다. 얼굴 자극의 매력도가 오염 변인이

될 수 있다고 단하여 자극의 매력도를 통제

하고자 하 다. 사 에 독립 인 집단에게 자

극 세트 모든 인물의 정면 얼굴 사진에

해 10 척도의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매력도가 비슷하고 배경색과 비가 서로

하게 다르지 않은 남성 4인과 여성 4인을

선정하 다. 매력도 평정 수치는 평균 5.03으

로, 남성 평가자와 여성 평가자의 평가 수치

가 유사하 다. 선정한 인물들이 왼쪽을 보는

모습과 오른쪽을 보는 모습의 사진을 과제의

단서 자극으로 사용하 다. 연습시행의 단서

자극은 이와는 다른 남성 4인과 여성 4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 다. 단서 자극의 크기는

시각도로 가로 6.4°× 세로 7° 다. 응시 은

1°, 목표 자극인 자 T와 L은 3° 고, 목표

자극의 심은 화면 심으로부터 5° 떨어져

있었다.

차 실험은 성비에 한 기사 읽기, 시선단

서 과제, 사후질문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

다. 참가자는 기사 내용 기억 실험과 자

단 실험이라는 서로 계없는 두 가지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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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 실험 시작

, 앞으로 2분 동안 제시되는 기사를 잘 읽

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여 실험 후반부의 내

용에 한 질문에 잘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어서 시선단서 과제의 설명을 듣고, 연습시

행과 본시행을 차례로 수행하 다. 시선단서

과제의 차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과제

는 얼굴과 계없이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오는 자가 T인지 L인지 단하여 미리 각

각 할당된 키를 최 한 정확한 수 에서 가능

한 빠르게 르도록 지시받았다. T키와 L키는

각각 키보드의 /아래 키 고, 해당 키에는

각각 T와 L이라는 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연습시행이 끝난 뒤를 포함하여 매 32시행마

다 지난 32시행의 반응 정확도와 평균 반응시

간이 화면에 제시되어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

하도록 하 다. 시선단서 과제의 각 시행 내

차는 다음과 같다. 먼 응시 이 500ms동

안 제시된 후, 남성 혹은 여성 얼굴의 단서

자극이 제시되었다. 각 시행의 SOA에 따라

100ms, 300ms, 700ms 한 가지의 시간이 지

난 후, 단서 자극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화면

한쪽에 T나 L 한 가지의 목표자극이 제시

되었다. 일치 시행일 경우는 목표자극이 단서

의 시선 방향에 제시되었으며, 불일치 시행일

경우는 반 다. 참가자가 반응키를 르거

나 2 가 지나면 단서자극과 목표자극이 모두

사라지고, 반응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한

시각 피드백이 0.5 간 주어졌다. 반응하지

않거나 답이 틀린 시행의 경우에는 짧은 경고

음이 함께 제시되었다. 사후질문은 1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기사에 한 2가지이며 각각 5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첫 번째 질문은

“뉴스기사에서 수도권 인구의 성비가 어떻다

그림 1. 실험1에 쓰인 시선단서 과제의 차. 응시 이 500ms 간 제시된 후 남성/여성 하나의 단서 자극이

제시되었다. 실험1에서는 각 시행의 SOA에 따라 100/300/700ms 후 단서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목표자극이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에 제시되었다. 목표자극은 T나 L 하나로서 참가자는 목표자극을 보자마자 각

자에 미리 할당된 키를 르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서의 시선이 향한 치에 목표자극이 제시된 경우가 일치 시

행, 시선이 향한 곳의 반 치에 목표자극이 제시된 경우가 불일치 시행이다. 참가자가 반응하거나 2000ms가

지난 후, 반응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피드백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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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습니까?”로서, 1=남자가 매우 많다,

2=남자가 약간 많다, 3=양성이 비슷하다, 4=

여자가 약간 많다, 5=여자가 매우 많다의 보

기가 주어졌다. 두 번째 질문은 “기사 내용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로서 1=매우 불신, 2=

약간 불신, 3=보통, 4=약간 신뢰, 5=매우 신

뢰의 보기가 주어졌다.

결 과

시선단서 과제의 정확도는 평균 98.30%, 표

편차 1.32%이다. 반응시간에 해서는 맞은

시행의 것만을 분석 상으로 하 고, 극단치

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각 참가자 별, 조

건 별로 간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반응시간의 평균은 409.24ms, 표 편차는

26.70ms이다. 본 연구의 심사에 따라 반응시

간 자체가 아니라 시선단서효과를 종속 변인

으로 하기 해 먼 집단 구분 없이 일치 시

행과 불일치 시행의 반응시간을 t-검정한 결

과,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t(47)

= -2.747, p < .01. SOA를 여러 가지로 한 이

유는 실험 설계 시 특정 SOA에서는 주의의

시간 양상에 따라 시선단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며, SOA의

향 자체가 본 연구의 심사는 아니다. 따

라서 각 SOA 별 결과를 통합하기 해 일단

SOA를 요인으로 포함시켜 SOA,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단서성별 4요인의 시선단서효과에

한 변량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SOA의

시선단서효과에 한 모든 주효과 상호작

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SOA가

시선단서효과의 크기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최종 으로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단서성별에 따른 시선단서효과를 분석하 다.

해당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3요인

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에 한 변량분석을 수

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편향 조건(평균

=2.2, 표 편차=11.19)보다 여성편향 조건(평

균=6.64, 표 편차=10.87)의 시선단서효과가

컸으며, 이 차이는 경계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 다, F(1, 44) = 4.008, p

= .051. 참가자 성별과 단서성별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사 성비와

그림 2. 실험1 주요 결과의 요약.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단서성별에 따른 시선단서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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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별의 2원 상호작용은 경계 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 다, F(1, 44)

= 3.923, p = .054. 이는 남성 참가자는 단서

성별에 계없이 비슷한 시선단서효과를 보인

반면, 여성 참가자는 남성단서에 더 큰 시선

단서효과를 보 음을 나타낸다. 참가자 성별

과 단서성별, 그리고 참가자 성별과 기사 성

비의 2원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단서성

별의 3원 상호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F(1, 44) = 4.190, p < .05. 이는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이 남성단서에 해

다른 집단보다 더 큰 시선단서효과를 보 기

때문이다. 추가로 4개 집단 여성편향 조건

의 여성 참가자 집단에서만 여성단서보다 남

성단서에 해 더 큰 시선단서효과가 나타났

으며,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t(11) = 2.963, p < .05. 다음은 사후질문의 응

답 결과이다. 뉴스기사에 나온 성비에 한

질문에는 모든 참가자가 자신에게 제시된 성

비를 정확히 답하 다. 뉴스기사의 신뢰 정도

질문에는 모든 참가자가 3(보통) 이상으로 응

답하 으며, 평균 3.98, 표 편차 0.81이었다.

한 참가자 성별과 성비에 따른 집단 간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논 의

기사 성비에 따른 시선단서효과에서 남성편

향 조건보다 여성편향 조건의 시선단서효과

크기가 큰 경향성이 있었다. 이는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에서 남성단서에

해 다른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시선단서효과

가 나타난 것과, 남성편향 조건의 남성 참가

자 집단에서 시선단서효과가 없었던 것

이 조합된 결과로 보인다. 남성은 남성편향

이 되어 성내 경쟁이 격화됨을 암시하는 상

황에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무감각해졌다.

Griskevicius 등(2012)은 남성들이 남성편향의 어

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해 과시 소비의 증가

등 기존 남성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처함을 보여 다. 그와는 달리 시선단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이용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따라서 남성들에게서는 성비 맥락이 시

선단서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의 결과에

해서는 3원 상호작용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

한다. 기사 성비와 자극성별의 2원 상호작용

한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 이는 여성이

이성 단서에 하여 동성 단서보다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며, Hori 등

(200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남성

에 해서는 같은 효과가 없었다는 에서 완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동성보다 잠재 배

우자인 이성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배우자를 얻는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요

한 결과로서,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단서성

별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다. 즉, 여성

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의 남성단서에

한 시선단서효과가 다른 모든 조건의 그것

보다 높았으며, 이는 가설과 일치한다. 이 집

단만 시선단서효과가 남성단서와 여성단서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여성의 경우, 성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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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면 남성의 시선단

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상황의 어

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선단서 과제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다. 여성은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성비의

향을 받으나, 남성은 시선단서 효과에 성비

의 향을 받지 않는 양상을 보 다.

남성에게서 성비의 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비 조작이 성별에 따라 불균등하게

용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성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실제 있는 성비의 효과가 가려져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후질문 결과를 통해 자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제시

되었던 성비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내

용을 믿는 정도에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만 기사를 잘 읽지 않

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성비 조작이 불균등하게 여성에게만 용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성비의 효과가

가려져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여 히 존

재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작은 시선단서효

과를 보이는 것(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을 고려할 때, 남성의 시선단서효과 크기

자체가 작은 것이 바닥효과로 작용하여 성비

의 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실험 2

실험1에서는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들이 남성 시선단서의 주의 유도에 해 다른

조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다. 이러한 결과

를 확장하여 이성 자극의 주의 유도 뿐 아니

라 이성 자극 자체에 해 더 많은 주의를 할

당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험2는 자 탐사 자극(probe)을 이용하여 여

러 개의 남성 여성의 얼굴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어, 각 얼굴 자극에 해 공간 주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실

시하 다. 남성 자극과 여성 자극이 있었던

치 각각에 제시된 자 탐사자극의 정확

보고율을 비교하여, 어떤 성별의 자극이 상

으로 많은 주의를 할당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한 성비의 향도 확인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총 참가자 수는 60명으로 남성과 여

성이 각각 30명이며, 이들은 각각 남성편향과

여성편향, 균형 조건에 10명씩 무선 으로 할

당되었다. 참가자 모집 방법은 실험1과 동일

하다. 모두 교정 는 나안 시력이 정상이었

고, 사후 질문 결과 실험의 가설과 목 에

해 알지 못했다.

기구 실험1과 동일하다.

설계 탐사 치 성별(남/여)을 참가자 내 변

인으로 하고, 참가자 성별(남/여)과 기사 성비

(남성편향/여성편향/균형)를 참가자 간 변인으

로 하는 2×2×3 혼합 설계이다. 본시행은 32회

가 1블록으로, 총 3블록인 96회 실시하 고,

본시행 의 연습시행은 16회 다. 각 블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시행은 함정시행(catch

trial)으로, 얼굴 자극 하나를 상하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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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채로 제시하여 참가자로 하여 그것을 탐

지하게 하 다. 이를 통해 일반 시행에서도

참가자가 얼굴 자극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

다. 함정 시행 50%는 남성 얼굴이 뒤집어

져 제시되고, 나머지 50%는 여성 얼굴이 뒤집

어져 제시되었다. 일반시행과 함정시행은 8시

행씩 묶여, 진행 순서는 그 안에서 무선화 되

었다.

재료 성비 조작을 하기 한 기사 자극은 실

험1과 같은 것을 사용하되, 균형 조건의 것을

새로 제작하 다. 성비에 한 내용만 다른

기사 자극과 다를 뿐 기타 모든 내용은 동일

하게 작성하 다. 균형 기사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20 남녀 성비 균형…남성․

여성 인구수 거의 차이 없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20 남

녀 성비율이 균형 인 편으로, 남성과 여

성 인구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1년 수도권 지역 20세에서

29세까지 성비는 100.2로 집계 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비율로, 성비가 100.2라

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100.2명이라

는 의미다. 성비를 수도권 지역 20세에서

29세까지 총인구 346만 3312명 기 인구

수로 환원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총 1만

359여명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

후 가장 은 수치로 기록 다. 문가들

은 이 세 가 혼인 연령기이거나 사회생활

을 본격 으로 하는 시기여서 성비 균형이

사회ㆍ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망했다.

얼굴 자극은 실험1과 같은 남성 4인과 여성

4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되, 동시에 제시되

는 을 고려하여 지각 특성을 최 한 비슷

하게 만들기 해 사진의 배경색을 완 히 동

일하게 편집하 다. 이 의 실험들과 마찬가

지로 연습시행의 단서 자극은 본시행의 것과

다른 것을 사용하 다. 매 시행마다 8개의 얼

굴 자극을 각 치에 무선 으로 제시하되,

한 성별의 얼굴이 3개 이상 연달아 나오지 않

도록 하 다. 함정시행에서는 시행 종류에 따

라 각각 남성이나 여성 한 얼굴 자극을

180° 회 하여 제시하 다. 탐사 자극은 어

알 벳 자음 화면에 표시되는 크기가 다른

자들과 하게 다른 W, M, J를 제외하고

B, C, D, F, G, H, K, L, N, P, Q, R, S, T, V,

X, Y, Z의 18개를 사용하 다. 매 시행마다 8

개의 자를 무선 으로 각 치에 제시하

다. 얼굴 자극의 크기는 시각도로 가로 2.74°×

세로 3° 다. 응시 은 1°, 탐사 자극인 자

들은 2° 고, 얼굴 자극과 탐사 자극이 제시되

는 8개 치는 화면 심 기 으로 반지름

이 5°인 가상의 원 둘 에 맨 인 0°부터 시

계방향으로 45°씩 떨어져 315° 치까지 배치

되었다.

차 실험은 성비에 한 기사 읽기, 뒤집어

진 얼굴 탐지 자 탐사 과제, 사후질문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는 기사 내

용 기억 실험과 자 단 실험이라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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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는 두 가지 실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 실험 시작 , 앞으로 2분 동

안 제시되는 기사를 잘 읽고 그 내용을 잘 기

억하여 실험 후반부의 내용에 한 질문에 잘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어서 뒤집어진 얼

굴 탐지 자 탐사 과제의 설명을 듣고,

연습시행과 본시행을 차례로 수행하 다. 이

과제의 차가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먼

응시 이 1 간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응시

이 나오는 동안에는 계속 그것을 응시하며

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자극을 볼 것을

지시받았다. 남성 4개/여성 4개의 얼굴 자극이

총 8개 치에 120ms 간 제시되었고, 얼굴 자

극의 제시 시 부터 뒤집어진 얼굴 탐지에

한 반응을 받았다. 참가자는 뒤집어진 얼굴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스페이스 자 을

러야 했고, 뒤집어진 얼굴이 없으면 키를

르지 말도록 지시받았다. 응시 만 제시되

는 60ms의 간격 후, 8개 자가 각 얼굴 치

에 60ms 간 제시되었다. 자가 사라진 후에

도 1.8 간 반응을 받은 후, 뒤집어진 얼굴

탐지에 한 반응을 틀렸을 경우에만 비 음

을 통한 피드백이 주어졌다. 자입력 화면에

서 참가자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자

를 클릭하여 항상 4개까지 입력하도록 하 다.

입력하는 도 에는 언제든지 입력한 자를

다시 클릭하여 취소하고 다른 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입력한 자는 란색으로 활성화

그림 3. 실험2에 쓰인 뒤집어진 얼굴 탐지 자탐사 과제의 차. 응시 이 1 간 제시된 후 남성 4개/여성

4개의 얼굴 자극이 총 8개 치에 120ms 간 제시되었다. 얼굴 자극의 제시 시 부터 뒤집어진 얼굴 탐지에

한 반응을 받는다. 응시 만 제시되는 60ms의 간격 후, 8개 자가 각 치에 60ms 간 제시되었다. 자가 사

라진 후에도 1.8 간 반응을 받은 후, 뒤집어진 얼굴 탐지에 한 반응을 틀렸을 경우에만 비 음을 통한 피드

백이 주어졌다. 자는 항상 4개까지 입력하도록 하 으며, OK를 러 입력을 완료하기 에는 수정 가능하

다. 입력한 자는 란색으로 활성화되었고, 입력을 완료하면 틀린 자에 해서만 빨간색 X 표시를 통해 피드

백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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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자 4개를 모두 선택하면 OK버튼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클릭하여 입력을 완료

하면 틀린 자에 해서만 빨간색 X 표시를

제시하는 피드백이 주어졌다. 사후질문의

차는 실험1과 동일하다.

결 과

참가자가 얼굴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해 함정시행을 삽입하 고, 그 수행도를 분석

하여 목 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뒤

집어진 얼굴이 제시된 함정시행에서 스페이스

자 을 른 비율을 (hit), 뒤집어진 얼굴

이 제시되지 않은 일반시행에서 스페이스 자

을 른 비율을 오경보(false alarm)로 하여

d′수치를 계산하 다. 모든 시행에서 정확하

게 반응했을 경우 d′은 약 3.93이며, 이 수치

가 0보다 낮다면 보다 오경보의 비율이

높은 것이므로 뒤집어진 얼굴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않고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d′이 0보다 낮은 참가자는 없었으

며, 최소값은 0.25 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의

자료를 배제하지 않고 추후 분석에 포함시켰

다. d′평균값은 2.20이고, 표 편차는 0.76

다.

다음은 입력된 자 정확 보고율 평균값

에 해 분석하 다. 함정 시행은 뒤집어진

얼굴이 자 보고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정확 보고율 분석에서 제외하 다. 참가

자 성별, 기사 성비, 탐사 치 성별에 따라

정확 보고율 평균을 계산하 다. 를 들어,

어떤 시행에서 참가자가 입력한 4개의 자

2개는 남성 얼굴 치에 제시되었던 4개에

속하는 것이고, 1개는 여성 얼굴 치에 제시

되었던 4개에 속하는 것이며, 1개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면, 탐사 치 성별이 남

성일 때의 정확 보고율은 50%이고, 탐사 치

성별이 여성일 때의 정확 보고율은 25%이다.

따라서 각 시행에서 4개 모두 한 성별 치의

것으로 입력하여 정확 보고율이 100%일 경우,

다른 탐사 치 성별의 정확 보고율은 0%가

된다. 해당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탐사 치 성별을 3

요인으로 정확 보고율 평균값에 한 변량분

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 성

별, 기사 성비, 탐사 치 성별의 3원 상호작

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F(2, 54) =

4.273, p < .05. 각 참가자 성별과 기사 성비

집단 별로 나 어 탐사 치 성별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를 직 비교한 결과, 여성 참

가자 여성편향 집단이 남성 얼굴 치(평

균=39.93%, 표 편차=4.46%)의 자를 여성

얼굴 치(평균=35.07%, 표 편차=4.97%)보다

많이 맞추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하 다, t(9) = 4.627, p <.01. 한, 여성 참

가자 남성편향 집단이 여성 얼굴 치(평

균=36.39%, 표 편차=5.54%)의 자를 남성

얼굴 치(평균=34.27%, 표 편차=4.48%)보다

많이 맞추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

미하 다, t(9) = -2.315, p <.05. 각 참가자 성

별 집단 별로 나 어 기사 성비에 따라 각 탐

사 치 성별의 정확 보고율 간 차이를 변량

분석한 결과, 오직 여성 참가자들만 기사 성

비에 따라 남성 얼굴 치의 정확 보고율이

달라졌으며, 이는 경계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 F(2, 24) = 2.8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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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 이에 한 사후분석으로서 Tukey의

HSD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가자 남

성편향 집단(평균=34.27%, 표 편차=4.48%)이

여성편향 집단(평균=39.93%, 표 편차=4.46%)

보다 남성 얼굴 치에 한 정확 보고율이

높았으며, 이는 경계 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경향성이 있었다, p = .090. 추가로 탐

사 치 성별에 계없이 체 시행의 정확

보고율에 해 참가자 성별과 기사 성비를 요

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나, 두 요

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모두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즉, 모든 집단 간 체 정확

보고율의 차이는 없었다. 다음은 사후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뉴스기사에 나온 성비에 한

질문에는 10%(6명)의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제

시된 성비와 다른 성비를 답하 다. 남성편향

집단 1명이 여성편향이라고 답하 고, 균

형 집단 5명이 남성편향이라고 답하 다.

잘못 응답한 모든 참가자를 제외하고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탐사 치 성별에 따른 정확

보고율에 해 다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참가자들의 자료를 제외하기 과 같은

패턴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뉴스기사의 신뢰

정도는 평균 3.92, 표 편차 0.93이었다. 참가

자 성별과 기사 성비에 따른 신뢰 정도에

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사 성비에 따

라 뉴스기사의 신뢰 정도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54) = 4.532, p <

.05. 이에 한 사후분석으로서 Tukey의 HSD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편향 집단(평균

=4.40%, 표 편차=0.68%)이 여성편향 집단(평

균=3.70%, 표 편차=0.92%)이나 균형 집단(평

균=3.65%, 표 편차=0.99%)보다 높았으며, 이

차이는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p <

.05. 여성편향 집단과 균형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실험2에서는 실험1의 결과와 유사하게 여성

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에서 남성 얼굴

자극이 있었던 치에 있었던 자를 여성 얼

그림 4. 실험2 주요 결과의 요약.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 탐사 치 성

별에 따른 자의 정확 보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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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자극이 있었던 치에 있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하 다. 한 남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에서 남성 얼굴 치보다 여

성 얼굴 치의 자를 더 많이 보고하 다.

실험2는 실험1과 달리 균형 조건을 삽입하여

비교가 가능하 다.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

가자 집단의 남성 얼굴 치에 한 수행도는

남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의 것 보다

는 높았지만 균형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의

것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항상 4개라는 정

해진 숫자의 자만을 보고해야하는 과제의

특성상 인 수행도보다 조건 간 상

인 수행도가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

다. 탐사 치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체 탐사

자극에 한 정확 보고율은 참가자 성별

기사 성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이 남성 얼굴 치에

해 보인 높은 수행도는 그만큼 여성 얼굴

치에 한 수행도가 낮아진 상 차이이

며, 성비에 따라 수행도가 높아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실험1에서 여성편향 조건의

여성 참가자 집단의 시선단서효과 자체가 다

른 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

다. 시선단서효과는 단서 자극에 한 민감도

를 측정하는 것이고, 자 탐사의 정확 보고

율은 수행도로서 높고 낮음이 있다는 종속 측

정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의 양상이 다

른 것일 수 있다.

사후질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비와 다른

것을 응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료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기사

내용에 한 신뢰 정도의 집단 간 차이가 있

었으나, 신뢰도가 낮은 여성편향 집단에서 성

비의 향이 발견되었고, 신뢰도가 높은 남성

편향 집단에서 오히려 성비의 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에서 성비 조작에 문제가 있었

다고 할 수 없다. 남성편향 집단의 기사 신뢰

정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실제 20 성비

가 2012년 재, 남성편향이라는 을 알고

있던 참가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성비 조작에 따라 동성 혹은 이

성에 한 시각 주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

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하 다. 성비가 편향되

어 성내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면, 배

우자를 얻는다는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다. 그럴 때 인간의 주의 양상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선단서 패러

다임(gaze cueing paradigm)과 자 탐사 자극

(letter probe)을 이용하여 성비에 따른 주의효과

를 측정하 다.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성비의 맥락에 따라 동성 혹은 이성 자극에

한 시선 단서 효과와 각 자극들에 한 공

간 주의 배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성비의 향은 체로 남

성에게만 나타났으며, Trivers(1972)의 양육투

자이론을 고려하면 성비라는 변인 자체가

남성에게만 향이 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Durante 등(2012)의 직업선택에 한 연구와 같

이 여성에게도 성비의 향이 있다는 것이 밝

진 바 있다. 실험1과 실험2에서는 여성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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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자극에 해 다

른 조건보다 높은 주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측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여성에게서도 충분히 성비의 향을 발

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선단서효과는 오

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실험1에

서 여성이 여성편향의 상황에서 남성 단서 자

극에 하여 더욱 큰 시선단서효과를 보이고,

그러한 효과가 남성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험2에

서 자 탐사를 이용하여 동성과 이성 자극

각각에 한 공간 주의 배분을 측정하 을

때 여성편향 집단의 여성들이 이성 자극에

해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하는 효과를 발견하

는데, 이 한 이성에 주의를 더 많이 할당하

여 짝을 찾을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것은 꼭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을 고

려할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남성편향 집단의 여성들이

동성 자극에 비해 이성 자극에 더 은 주의

를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의

성비 련 연구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

의 결과이다. 여성에게 남성편향 상황은 오히

려 성내경쟁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성에 해

주의를 덜 할당하여도 이 과 같은 수 의 목

표를 달성하는데 확률 으로 문제가 없다. 따

라서 남성편향과 여성편향 상황에서 서로 반

되는 양상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합리 이라

고 할 수 있다.

남성에게서 여성과 같은 성비의 향이 나

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에 해서는 몇 가

지 의문 이 있을 수 있다. 실험1에서는 남녀

를 통틀어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비를 정확히 답하 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

한 신뢰 정도를 물었을 때 집단 간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실험1의 사후질문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각 성별에 따라 성비의 조

작이 불균등하 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

다. Griskevicius 등(2012)은 성비에 따라 남성의

경제 행동은 달라지고 여성은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결과를 발견한 바 있다. 이와는 반

로 Durante 등(2012)은 성비에 따라 여성의 직

업선택 양상이 달라지는 결과를 발견한 바 있

다. 이와 같이 종속 측정치가 무엇인지에 따

라 성비의 향에는 성차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선단서 패러다임과 자 탐사를 이용한 주

의 과제에서는 남성에 한 성비의 향을 발

견할 수 없었으나, 기타 다른 인지 기제와

련된 과제에서는 남성에게서도 성비의 향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한 자극 특성에 따라

성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Buss와 Barnes

(1986)에 따르면 배우자 가치(mate value)를

단할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 매력을

더욱 요시한다. 비록 모든 실험에 사용된

얼굴 자극들이 서로 비슷한 매력도를 가졌다

고 평가받은 것이지만, 남성 참가자의 주의

효과를 유발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을 10

기 으로 평균 5.03 에 해당하는 자극을 사

용하 으므로 매력 수 이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더 높은 매력도를 보

이는 자극을 사용한다면 남성 참가자에게서도

여성 참가자와 비슷한 성비의 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추가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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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과 마찬가지로 시선단서효과를 측정하되,

일치시행의 비율을 50%가 아닌 75%로 높여

실시하 다. 이는 실험1에서 남성참가자에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에 한 가설

을 검증해보기 한 것이었다. 남성의 경우,

본래 여성에 비해 작은 시선단서효과를 보인

다(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 이런 작은

시선단서효과가 바닥효과로 작용하여 자극 특

성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것일 수 있

다. Posner, Snyder, Davidson(1980)의 단서 패러

다임에서는 일치시행의 비율이 불일치시행보

다 높은 경우에도 정확도의 감소 없이 목표

자극에 한 반응 시간이 감소하 다. 이 추

가실험에서도 일치시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선단서효과가 커지는 것을 기 하 다. 그

러나 이 추가실험에서는 실험1과 달리 남성

참가자뿐 아니라 여성 참가자도 성비에 따른

시선단서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1

의 일치시행 비율은 50%로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해 시선단서에 하향 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추가실험의

일치시행 비율은 75%로, 시선단서에 하향 인

주의기제가 작동하도록 하 다. 그 결과, 추가

실험의 시선단서효과는 실험1보다 컸으며, 이

는 실제로 추가실험의 참가자들이 실험1의 참

가자들보다 시선단서 자극의 주의 유도에 더

욱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시

선단서 자극에 하향 주의가 강하게 작동하

게 되면, 성비 맥락에 의한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특정한 표 자극을 지정하지 않았으

며, 따라서 과제와 련된 하향 주의가 유

발되지 않게 하 다. 그 결과, 실험1과 마찬가

지로 성비에 따른 주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뉴스 기사를 이용한 성비 조작

은 하향 주의에 가산 으로 작용하지는 않

는다고 할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 더 강력

한 조작을 통해 성비를 조작한다면 하향 주

의를 유발하는 과제에서도 성비의 주의 효과

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비가 시각 주의에 향

을 주며, 같은 조건에서 남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성비의 효과가 여성에게만 나타남을 최

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비가 사

회 경제 변인뿐만 아니라 주의와 같은 인간

의 기 정보처리 과정에도 향을 미침을 시

사한다. 남성에 한 향 주 던 기존의

성비 련 연구들과는 달리 여성에 한 향

을 확인하 다는 도 요하다. 이성/동성 얼

굴에 한 시각 주의가 성비 맥락에 따라

향을 받으며, 이러한 향이 남성보다는 여

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본 연구는 밝히

고 있다. 남성 참가자에게서 성비의 따른 주

의 효과가 찰되지 않은 이유는 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시선단서 효과

자체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Bayliss, Pellegrino, & Tipper, 2005)이라는

것이다. 혹은, 얼굴 자극의 부호화 단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부호화를 잘 하지 못한다는

최근 연구(Heisz, Pottruff, & Shore, 2013) 결과는

얼굴자극을 이용한 반 인 주의 효과가 남

성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인지 과제를 이용하거나, 매력

도가 높은 자극을 사용하거나, 더 강력하여

참가자가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성비 조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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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남성 참가자의 주의에 한 성비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성

비에 따른 시각 주의 효과가 여성에게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과제

에서 남성에게서만 나타났던 기존의 성비 효

과와는 비되는 것으로, 과제나 혹은 정보처

리 유형에 따라 성비의 효과가 각 성별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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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al effects of the sex of faces

in biased sex-ratio context

Kyung Bo Seo Min-Shi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suggest that sex-ratio has a huge impact on family structure, economic behavior, and

more.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sex-ratio context on human selective

attention. In Experiment 1, each of the two experimental groups read two different versions of a fictitious

news article: a male-biased version and a female-biased version. Then, the difference in gaze cueing effect

between male and female cues was measured. Female participants in the female-biased group showed a

greater gaze cueing effect to male cue stimuli than participants in any other group. That is, in a low sex

ratio context (i.e., fewer males), women were more sensitive to attentional guidance from the opposite-sex

gaze cue. In Experiment 2, using a letter probe task, we measured the distribution of spatial attention and

also added a balanced sex-ratio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women assigned more amount of spatial

attention to opposite-sex stimuli in a female-biased context, and less amount of spatial attention to

opposite-sex stimuli in a male-biased context. The results of both experiments show that only women

showed attentional effects of sex-ratio context. Female-biased context caused women to be more sensitive to

attentional guidance from the opposite-sex face stimuli and assign more spatial attention to the opposite-sex

face stimuli. Women in a male-biased context assigned less spatial attention to the opposite-sex face

stimuli. The results are quite different from previous sex-ratio studies which state that males are more

influenced by sex-ratio. This study was the first to show the attentional effects of sex-ratio, and implicates

that sex-ratio influences not only socio-economic variables, but cognitive mechanisms as well.

Key words : sex-ratio, sex differences, attention, gaze cue, letter probe


